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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 ffects of the Wo r k e r s’ Recognition of the Restructuring
to Their Psychosocial We l l - b e i n g

Kyong Suk Kim, Kang Sook Lee1 ), Se-Hoon Lee1 )

Graduat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1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O b j e c t i v e 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cognition on the restructuring of the psychosocial well-
being of the workers. 

M e t h o d s: 302 employees were recruited by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from a company
located in Seoul, which undergoing an administrative evaluation, in 2001. Subjects were asked to fill
out questionnaire sheet on their recognition of the restructuring, and were questions on their psychoso-
cial well-being. A one-way ANOVA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 e s u l t s: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e levels of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relation to age,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insecurity recogni-
tion, and competency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security recognition was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depression, sleep disturbance and anx-
iety,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whereas the competency recognition affected the social perfor-
mance and self-confidence, sleep disturbance and anxiety, and overall psychosocial well-being. 

C o n c l u s i o n: The insecurity and competency recognitions against the restructuring were found to b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workers psychosocial well-being. It is suggested that a decreased work-
e r’s insecurity recognition of the restructuring, and the competency recognition for the workers psy-
chosocial health needs require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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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병원인론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질병은

과다한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스트레

스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의학적 접근의 필요

성을 시사하고 있다(차봉석 등, 1998). Wolf(1981)

에 의하면 현대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증가는 심계항

진으로인한 가슴 두근거림, 과로로 인한 피로감, 자

극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짜증, 초조, 신경질

증세, 흉부 불편으로 인한 답답함, 현기증, 두통 등

을 비롯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지속적인 스

트레스 증상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과 상관이 높

아서 오늘날 각종 질병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

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이명근 등, 1997), 사회적인

불안정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까지 유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대두된다.

기업의 조직구조 개편, 새로운 능력의 요구와 능

력 본위의 인사제도가 근로자에게는 당혹감으로 느

껴지고 더 이상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

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조직 구성

원들에게는 직무불안정성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직무

불안정성을 지각한 근로자들은 비도덕화, 의심, 무

기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Romzek, 1985). 우리

나라에서도 더 이상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환

경에 직면하고 있어 조직내에서 직무불안정성의 정

도가 커지고 있으며, 암묵적 고용계약의 급격한 변

화는 종업원들에게 매우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심현정, 1998), 생산성 저하와 팀웍의 효율성이 떨

어지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tes, 1993).

직업상실과 건강과의 관련성 연구로서 G o r e

( 1 9 8 1 )는 곧 폐업할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의 직업상실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특별히 관심을 끈 것은 건강수준 저하였다. 또한

I v e r s e n과 S a b o r e ( 1 9 8 8 )는 덴마크의 폐업한 조선

소 근로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조사하였는데, 다른

정상 조업을 하는 조선소 근로자들과 비교한 결과

안정적으로 고용상태에 있던 근로자의 일반건강점수

가 양호하였으며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라도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근로

자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

조조정 및 국가 경제 침체 등이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구(양남선, 1998; 차

봉석 등, 1998; 유기천, 1999; 한동경, 1999)들은

있었으나, 구조조정이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었다.

본 연구는 교통관련 공기업으로 최근 공기업의 방

만한 경영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공기업 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관련 공기업을 대

상으로 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은 구조조정으

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끼는 불안정 인식, 구조조정

의 필요성 인식, 구조조정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감

(자신감)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특성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근로자의 특성,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에 따

른 사회심리적 건강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구조조정에 대

한 인식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

을 분석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최근 공기업의 방

만한 경영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사업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

를 시작할 시점에 사업장은 구조조정 전 단계로 경

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막연한 불안감

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교통관련

공기업 근로자 8 0 0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전

체 근로자 8 0 0명 중 2 0 0여명은 기업의 보안을 위한

청원경찰이며, 이들은 구조조정 정책에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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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들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6 0 0여명에 대하여 부서별로 층화 무작위추출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한 뒤 추출된

근로자 3 6 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본 조사

의 참여에 동의한 3 3 2명(92.2%) 중 완결도가 낮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한 총 3 0 2명( 8 3 . 9 % )을 조사대상

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 0 0 1년 9월 5일부터 9월

1 5일 이었다.

2. 조사도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

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특성을 묻는

1 1개 문항,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1 0개 문

항, 사회심리적 건강에 관련된 1 8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1)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구조조정에 관한 측정도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Ruh 등( 1 9 7 5 )에 의해 개발되고 검

증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양남선(1998), 이승혁

(1999), 이승렬( 2 0 0 0 )의 연구에서 번역, 사용하였

다. 불안정 인식, 필요성 인식, 그리고 유능감 인식

과 같은 구조조정에 대한 1 6문항을 구성하여, 산업

의학 전문의 1명, 예방의학 전문의 1명, 사회학 교

수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과 사전

예비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1 0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척도는 구조조정의 위협에 대해 근로자들이 인식하

는 고용 불안정 정도를측정하는‘불안정 인식’과 구

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필

요성 인식’, 그리고 구조조정에 직면하여 근로자들

이 인식하는 대처능력(자신감 등)정도를 측정하는

‘유능감 인식’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으

며, 주된 공통 요인 산출에 있어서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하였다.

Table 1은 직교회전에 의해 얻어진 3개의 성분 구

조와 성분 적재값을 나타내 주고 있다. 성분 적재값

중 성분 부하량이 가장 높은 항목을선택한 결과‘불

안정 인식’과 관련된 5개의 문항, ‘필요성 인식’과

관련된 2개의 문항, ‘유능감 인식’과 관련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매우그

렇다’( 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각 성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

가하였다. 3개의 하위성분별 신뢰도 계수는 불안정

인식, 필요성 인식, 유능감 인식의 C r o n b a c h’s α가
각각 0.8057, 0.7792, 0.5443으로 나타났다. 이상

과 같은 분석결과로 이 연구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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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items for recognition of restructuring

Composition

Insecurity Necessity Competency
Opinion regarding restructuring recognition recognition recognition

(1) (2) (3)

Restructuring threatens my job. 0.81 -0.16 -0.02

Restructuring has lowered the job security. 0.76 -0.05 -0.03

Restructuring has significantly affected my life. 0.76 -0.20 -0.13

I have viewed myself as a possible subject of layoff restructuring. 0.64 0.11 -0.33

I have thought about switching jobs because of potential restructuring. 0.63 0.03 -0.33

In general, restructuring is needed among for-profit firms in our society. -0.07 0.88 0.08

I think restructuring is necessary for our firm. -0.10 0.85 0.11

I think I can continue to work until my retirement age at this firm. -0.25 -0.15 0.75

I think I can find another job if I were to lose my job due to restructuring. 0.03 0.28 0.70

Restructuring doesn’t affect me. -0.24 0.18 0.59

Eigenvalues 3.45 1.6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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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3개의 하위성분의 평가척도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심리적 건강

사회심리적 건강은 G o l d b e r g ( 1 9 7 8 )의 G H Q - 6 0

을 기초로 장세진( 2 0 0 0 )에 의해 보완되고 검증된 단

축형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도구( P s y c h o s o c i a 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를 사

용하였다. 총 1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4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전혀 그렇지 않다’3

점, ‘약간 그렇다’2점, ‘대부분 그렇다’1점, ‘항상

그렇다’0점으로 평가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

산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총 4개의 하위항목(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8문항, 우울증 3문항, 수면장해 및 불안

5문항, 일반 건강 및 생명력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항목별 신뢰도 계수는 사

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증, 수면장해 및

불안, 일반 건강 및 생명력의 C r o n b a c h’s α가 각각

0.8373, 0.7543, 0.8009, 0.784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는 W i n d o w s용 SPSS/PC 1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 p r i n c i p a 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추출과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대상자

의 특성,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심리적

건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 o n e -

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

을 고려한 후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특성

조사대상자 3 0 2명 중 남자는 2 6 7명(88.4%), 여

자 3 5명( 1 1 . 6 % )이었으며, 연령은 4 0세 이상이 1 0 0

명( 3 3 . 3 % )으로 가장 많았고(평균 3 8 . 8±0 . 9 0세) ,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 8 2명( 6 0 . 3 % )으로 가장 많

았다. 수입정도는 2 0 0 - 3 0 0만원미만이 1 5 9명

( 5 2 . 6 % )으로 가장 많았고 혼인여부는 기혼이 2 6 9명

( 8 9 . 1 % )으로 많았다. 종교여부는‘없다’가 1 6 4명

(54.3%), ‘있다’가 1 3 5명(44.7%) 이었다.

직종은 기술직이 1 8 4명( 6 0 . 9 % )으로 많았고 직급

은 중간관리자가 1 3 4명( 4 4 . 4 % )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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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  %  )

Sex Male 267 (88.4)

Female 35 (11.6)

Age 25~29 25 (  8.3)

(years) 30~34 88 (29.4)

35~39 87 (29.0)

40≤ 100 (33.3)

Education High school≥ 47 (15.6)

Jr. college 72 (23.8)

College≤ 182 (60.3)

Monthly income 100~200〉 67 (22.2)

(10,000won) 200~300〉 159 (52.6)

300≤ 73 (24.2)

Marital status Married 269 (89.1)

Single 32 (10.6)

Religion Yes 135 (44.7)

No 164 (54.3)

Job type Administrative 118 (39.1)

Technical 184 (60.9)

Job position Subordinator 90 (29.8)

Mid-level manager 134 (44.4)

Senior manager 76 (25.2)

Shift work Day time 221 (73.2)

Shift work 81 (26.8)

Work duration 5 > 41 (13.7)

(years) 5~9 96 (32.1)

10~14 102 (34.1)

15 ≤ 60 (20.1)

Former job None 134 (44.4)

Once 113 (37.4)

More than once 52 (17.2)

* Some responses were omitted.



근무형태는 일근이 2 2 1명( 7 3 . 2 % )으로 많았고, 근속

년수는 1 0 ~ 1 4년이 1 0 2명( 3 4 . 1 % )으로 가장 많았으

며 전직횟수는‘없다’가 1 3 4명( 4 4 . 4 % )으로 가장 많

았다(Table 2 )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불안정인식, 필요성 인식, 유능감 인식에 따라

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행정직보

다 기술직에서, 직급이 낮을수록, 일근보다 교대근

무에서 불안정 인식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남자보다 여자에서, 연령은 2 5 ~ 2 9세에서, 교육수준

은 대졸이상에서, 기혼보다 미혼에서, 기술직보다

행정직에서, 교대근무보다 일근에서, 근속년수가 5

년 미만인 군에서 필요성 인식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대근무보다 일근에서 유능감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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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gnition of restructur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Insecurity recognition Necessity

recognition Competency recognition

Sex Male 3.77±0.64 3.08±0.96* 2.15±0.59

Female 3.77±0.61 3.42±0.78* 2.06±0.54

Age 25-29 3.96±0.75 3.38±1.06* 2.19±0.75

(years) 30-34 3.70±0.55 3.29±0.82* 2.18±0.53

35-39 3.83±0.61 2.91±0.94* 2.08±0.56

40 ≤ 3.75±0.68 3.07±0.98* 2.15±0.60

Education High school≥ 3.93±0.58* 2.97±0.97* 2.09±0.66

Jr. college 3.85±0.60* 2.78±0.96* 2.11±0.55

College≤ 3.70±0.66* 3.30±0.89* 2.17±0.58

Monthly income 100~200〉 3.92±0.66* 3.01±1.01 2.12±0.63

(unit: 10,000won) 200~300〉 3.78±0.63* 3.06±0.93 2.15±0.57

300≤ 3.64±0.59* 3.34±0.89 2.16±0.58

Marital status Married 3.78±0.64 3.08±0.95* 2.14±0.58

Single 3.68±0.63 3.48±0.85* 2.17±0.66

Religion Yes 3.75±0.60 3.03±0.92 2.20±0.58

No 3.79±0.67 3.21±0.96 2.08±0.58

Job type Administrative 3.64±0.56* 3.43±0.81* 2.22±0.54

Technical 3.85±0.67* 2.93±0.97* 2.09±0.61

Job position Subordinator 3.83±0.70* 3.05±0.99 2.15±0.67

Mid-level manager 3.82±0.56* 3.11±0.92 2.11±0.55

Senior manager 3.61±0.68* 3.27±0.93 2.17±0.54

Shift work Day time 3.70±0.64* 3.19±0.95* 2.20±0.55*

Shift work 3.97±0.59* 2.93±0.91* 1.99±0.64*

Work duration 5 > 3.65±0.73 3.55±0.90* 2.22±0.61

(years) 5~9 3.85±0.61 3.13±0.91* 2.13±0.56

10~14 3.82±0.56 2.98±0.91* 2.16±0.60

15 ≤ 3.67±0.72 3.04±1.01* 2.07±0.59

Former job None 3.80±0.63 3.22±0.83 2.09±0.59

Once 3.73±0.60 3.04±1.00 2.18±0.53

More than once 3.80±0.75 3.03±1.10 2.18±0.69

*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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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3. 대상자의 특성,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심리적 건강의차이

대상자의 특성,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

회심리적 건강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조조정 인식에 따른 사회심리적 건강의 차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구조조

정에 대한 인식의 하위성분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하

위성분별 평균치를 산출하고 평균치 보다 낮은 집단

을 저집단, 평균치 보다 높은 집단을 고집단으로 설

정하여 단변량분석에 투입하였다.

사회심리적 건강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

도, 우울증, 수면장해 및 불안, 일반 건강 및 생명

력,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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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sychosocial well-be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leeping General

Variable performance an Depression disturbance and vitality Total

self-confidence and anxiety well-being

Sex Male 1.57±0.47 0.80±0.52 1.59±0.58 0 87±0.65 1.21±0.45

Femal 1.67±0.46 0.87±0.59 1.68±0.54 0 65±0.49 1.22±0.42

Age 25~29 1.55±0.54* 0.98±0.80* 1.81±0.65* 0 88±0.90 1.31±0.58

(years) 30~34 1.67±0.43* 0.92±0.52* 1.66±0.54* 0.84±0.64 1.26±0.42

35~39 1.63±0.45* 0.75±0.44* 1.62±0.52* 0.88±0.56 1.23±0.38

40 ≤ 0.48±0.48* 0.72±0.51* 1.46±0.60* 0.79±0.62 1.11±0.46

Education High shool≥ 1.50±0.51* 0.75±0.55 1.38±0.59* 0.78±0.59 1.10±0.48*

Jr. college 1.71±0.47* 0.87±0.53 1.74±0.55* 1.01±0.60 1.33±0.43*

College≤ 1.56±0.45* 0.80±0.52 1.61±0.56* 0.80±0.66 1.19±0.43*

Monthly income 100~200〉 1.61±0.50 0.90±0.61 1.66±0.59* 0.93±0.70 1.27±0.50

(unit: 10,000won) 200~300〉 1.60±0.44 0.81±0.51 1.64±0.55* 0.86±0.64 1.23±0.42

300≤ 1.54±0.51 0.73±0.51 1.44±0.58* 0.73±0.56 1.11±0.43

Marital status Married 1.56±0.47* 0.77±0.49* 1.59±0.57 0.85±0.61 1.20±0.43

Single 1.75±0.45* 1.04±0.71* 1.66±0.57 0.73±0.81 1.29±0.52

Religion Yes 1.53±0.50 0.74±0.52 1.54±0.58 0.77±0.60 1.15±0.45*

No 1.62±0.44 0.86±0.54 1.65±0.56 0.89±0.67 1.26±0.43*

Job type Administrative 1.60±0.45 0.80±0.56 1.58±0.53 0.72±0.58* 1.18±0.42

Technical 1.58±0.48 0.81±0.51 1.62±0.60 0.92±0.66* 1.23±0.46

Job Position Subordinator 1.57±0.49 0.90±0.64* 1.68±0.62 0.89±0.72 1.26±0.50*

Mid-level manager 1.63±0.45 0.82±0.45* 1.61±0.52 0.87±0.57 1.23±0.38*

Senior manager 1.51±0.44 0.67±0.51* 1.49±0.59 0.72±0.64 1.10±0.45*

Shift work Day time 1.57±0.45 0.78±0.54 1.59±0.56 0.79±0.64* 1.18±0.43

Shift work 1.64±0.52 0.88±0.50 1.64±0.61 0.99±0.62* 1.29±0.47

Work duration 5 > 1.56±0.49 0.96±0.71 1.69±0.57 0.79±0.74 1.25±0.49

(years) 5~9 1.68±0.46 0.84±0.51 1.68±0.59 0.89±0.68 1.27±0.45

10~14 1.58±0.47 0.76±0.45 1.57±0.48 0.82±0.50 1.18±0.38

15 ≤ 1.48±0.44 0.74±0.53 1.48±0.67 0.83±0.71 1.13±0.50

Former job None 1.59±0.46 0.84±0.53 1.64±0.59 0.84±0.66 1.23±0.45

Once 1.55±0.46 0.78±0.54 1.60±0.56 0.87±0.60 1.20±0.43

More than once 1.67±0.51 0.79±0.52 1.53±0.58 0.82±0.67 1.20±0.46

* : p-value≤0.05



다. 30~34세의 연령에서,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에

서, 기혼보다 미혼에서, 불안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

서, 유능감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기혼보다 미혼에서, 직급이 낮을수

록, 불안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증의 평균치

가 유의하게 높았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

은 전문대졸에서, 수입이 적을수록, 불안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유능감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수면

장해 및 불안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행정직

보다 기술직에서, 일근보다 교대근무에서, 불안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필요성 인식이 낮은 집단에

서 일반 건강 및 생명력의 평균치가 유의하게 높았

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보

다 없는 집단에서, 직급이 낮을수록, 불안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유능감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전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4.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각각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평균치의 차이를 보이

고 있는 변수 중 연속변수의 성격을 갖는 연령, 교육

수준, 수입정도, 직급, 불안정 인식, 필요성 인식,

유능감 인식은 다중회귀분석에 그대로 투입하였으며

불연속변수의 성격을 갖는 혼인여부, 직종, 근무형

태, 종교여부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

하여 연속변수로 변환시킨 후 투입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구조조정에 대한 인

식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하위성분중 불안정 인식

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증, 수면장

해 및 불안, 일반 건강 및 생명력,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필요성 인식은 일

반건강 및 생명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

능감 인식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수면

장해 및 불안,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고 찰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 들

어간 이래 경제발전의‘틀’그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종신고용제의 파괴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정리해고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에서 대량해고가 이루

어졌다. 특히 경영악화와 부도사태 등으로 위기 상

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존재하는 비효율을 감소시키

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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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ffect of restructuring to psychosocial well-being

Social Sleeping General

performance and Depression disturbance well-being and Total

self-confidence and anxiety vitality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Insecurity 0.265 0.000 0.246 0.000 0.166 0.009 0.246 0.000 0.286 0.000
recognition

Necessity

recognition 0.034 0.574 -0.042 0.492 -0.016 0.791 -0.173 0.004 -0.071 0.230

Competency

recognition -0.134 0.032 -0.036 0.559 -0.164 0.011 -0.072 0.242 -0.125 0.041

Model R2 0.148*** 0.124*** 0.114*** 0.171*** 0.18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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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인력감축방안으로서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

축소, 아웃소싱, 명예퇴직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다

(김민호, 2001).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리해고가 보이는 특징은 근로자들

의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이승혁, 1999),

이때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양남선, 1998).

G r a e t z ( 1 9 9 3 )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

자와 실직근로자를 비교하여 볼 때, 직장 근로자들

이 실직자들에 비해 보다 나은 심리학적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실직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 사회의 경

제적 변화와 실업은 실업을 당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항상 실업의 위협을 받

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E y e r와

Sterling, 1977; Brenner와 Mooney, 1983).

C o b b과 K a s l ( 1 9 7 7 )은 실업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에 이미 실업의 예상만으로도 중요한 생리적 반응들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실업에 대

해 걱정하는 사람이 실업을 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실직과 같은 직

업의 불안정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상승시키며, 우

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 및 혈압을 높이고, 음주 및 흡연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인 행위변화를 가져온다(Ferrie 등,

2 0 0 2 ) .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의 사회심

리적 건강에 대하여 구조조정의 인식을 불안정 인

식, 필요성 인식, 유능감 인식의 3가지 하위성분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

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불안정

인식은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직보다 기술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불안정성 지

각의 평균이 높았고(심현정, 1998; 김민호, 2001),

정리해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사무직보다 생산

직 근로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종엽, 1999)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수입정도가 낮을수록, 하위직급일수록, 일

근보다 교대근무자가 더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는

데, 이는 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이 기술직 업무분야

를 아웃소싱하며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축소하는 방

안이 거론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적을수

록, 대졸이상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행정직이 기술

직보다, 일근이 교대근무보다, 근속년수가 적을수록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는

데, 이승렬( 2 0 0 0 )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단지 근속년수가 적을수록 필요

성 인식의 평균치가 약간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

치하고 있다. 또한 일근 근무자가 교대근무자보다

유능감 인식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

안정 인식에서 일근 근무자가 불안정감을 덜 느끼는

것과 연관성 있는 결과로, 일근 근무자는 교대근무

자보다 유능감 인식이 높고 상대적으로 불안정 인식

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특성,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

회심리적 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층

에서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증, 수면

장해 및 불안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젊은 연령층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

하게 높았으며, 50대 이후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되었다(장세진, 1992; 차봉석

등, 1998)는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G o o d i n g

( 1 9 7 0 )의 지적과 같이 젊은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직장에 대한 요구가 많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였고, 반면 5 0대 이후는 비교적 안정되고, 직무

순응도가 젊은층 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Reisman 등( 1 9 9 9 )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상반된 결과로 나

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에서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수면장해 및 불안, 전체 사

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장세진( 1 9 9 2 )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입정

도가 낮을수록 수면장해 및 불안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세

진, 1992; 이동호, 1998)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장세진( 1 9 9 2 )은 낮은 경제수준은 상대적 박탈감

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을 그만큼 많이 갖

도록 하며, 따라서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느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증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

는데, 대부분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미혼보다는 기

혼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장세

진, 1992; 이동호, 199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배우자의 존재여부는 건강한 생활양식,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저장소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 및 육체적 질병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장세진, 1992)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Kivimaki 등( 2 0 0 0 )의 연구에서는 정리해고 등

의 구조조정이 배우자 등의 사회적 지지를 손상시킨

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교대근무자가 일근보다 일

반 건강 및 생명력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는데, 교

대군이 비교대군보다 일반적 안녕상태가 유의한 수

준으로 낮게 나왔다(전형준 등, 1998)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또한 직급이 낮을수록 우울증, 전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점수가높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정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사

회심리적 건강의 4개 하위항목과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스트레스성 사건(비자발적 실직

등)을 경험한 군에서 무경험군보다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장세진, 1992)는 결과

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또한 필요성인식이 높은 집

단에서 일반 건강 및 생명력의 스트레스 점수가 낮

았고, 유능감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역할수

행 및 자기신뢰도, 수면장해 및 불안, 전체 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사회심리적 건강이 달라지므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올바른

인식을위한 교육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구조조정에 대한 인

식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불안정 인식은 사회심리적 건강의 4개 하위항목

과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필요성 인식은 일반 건강 및 생명력에, 유능감

인식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수면장해

및 불안,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사회심리적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정 인식으로, 사회경제

변화, 실업, 직업불안정성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였다( C o b b과 Kasl, 1977; Gore, 1981;

I v e r s e n과 Sabore, 1988; 차봉석 등, 1998)는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정 인식과

유능감 인식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정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구조조정 절차 및 내용의

사전 설명, 퇴직금 제도, 구조조정시 사후대책 방안

등을 강구하고 유능감 인식을 상승시키기 위한 자기

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

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

한 인식이 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감을 포함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자들

의 우울증과 같은 사회심리적 건강 및 고혈압과 같

은 만성질환을 유발, 최후에는 조직의 생산성 및 능

률성을 떨어뜨린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부합되는

것으로사료된다. 

향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영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실제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

의 인식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

심리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의 사회심리

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

를 시도하였다. 

방법: 서울에 있는 경영진단 단계의 일개 사업장

직원 중 층화 무작위표집의 방법으로 모집한 3 0 2명

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및 사회심리적

건강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인

식에서 불안정 인식은교육수준, 수입정도, 직종, 직

급,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필요성

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직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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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근속년수에 따라, 유능감 인식은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중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는 연령, 교

육수준, 혼인여부, 불안정 인식, 유능감 인식에 따라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우울증은 연령, 혼인여부, 직

급, 불안정 인식에 따라, 수면장해 및 불안은 연령,

교육수준, 수입정도, 불안정 인식, 유능감 인식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 건강 및 생명력

은 직종, 근무형태, 불안정 인식, 필요성 인식에 따

라,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은 교육수준, 종교여부, 직

급, 불안정 인식, 유능감 인식에따라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후, 구조조정에 대

한 인식이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정 인식

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우울증, 수면장

해 및 불안, 일반건강 및 생명력,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의 모든 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필요성

인식은 일반건강 및 생명력에, 그리고 유능감 인식

은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신뢰도, 수면장해 및 불

안, 전체 사회심리적 건강에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 본 연구결과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정

인식과 유능감 인식으로, 효과적인 근로자의 사회심

리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정 인식을 감소시키고 유능감 인식을 증가시키

는 대안책 마련이중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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